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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 현황(5/26~6/1)

 얼마 전 내린 강우로 발생한 빗물로 미시시피 강 수위는 199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

치를 기록했다. 한편 아칸소 강은 동오클라호마를 지나서 서아칸소까지 수위가 기록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각각 1943년과 1945년의 최고 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동시에 그 주간의 많

은 날 동안 대평원, 중서부, 북동부의 많은 구역에서는 소나기와 뇌우가 계속되어 찌무룩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야외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파종 작업은 좀 더 건조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주 후반에는 몇 지역에서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겨울 밀 성숙에는 호조건

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옥수수와 다른 봄파종 작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남

대서양 주들에서는 기록적인 열로 건조 상태가 주는 악영향을 심화시켰다. 건조한 날씨는 

대평원 최북단을 가로질러서도 세력이 강하여 주 후반에는 온난화 추세를 동반하였다. 북서

부에서는 온기가 발달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까지는 쌀쌀한 날씨

가 계속되어 작물의 발달이 느렸다. 서부의 많은 지역에 산발적이거나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렸고 고도가 높은 어떤 곳에는 눈도 내렸다. 남서부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온도는 정상

보다 5-10°F 낮았지만 남동부와 태평양 북서부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최소한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5/27~6/2)

 비는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조리, 네브라스카, 펜실베니아,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와이오밍 

일부들에서 가장 심하게 내렸는데 어떤 지역은 4 인치 이상 내렸다. 오대호 아래쪽,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 남동부, 오하이오 계곡을 가로질러 정상보다 높은 온도가 눈에 

띄었다. 남북 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를 가로질러 온도는 정상보다 최소한 

6°F이상 높았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와이오밍 일부에

서는 정상보다 8°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5/26~6/1)

￭ 유럽: 유럽 대륙의 동쪽 절반에는 겨울 작물의 생식과 종실 비대에 유익한 비가 광범위하

게 내렸지만 남서 유럽에서는 건조하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우세했다.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 전선이 남중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곳에 중간-심한 강우 (10-90 mm)를 내려주어 생식

(북부) 또는 종실비대(남부) 중인 겨울밀과 유채에게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고 있다. 북유럽 

나머지 지역에는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약하게 내린 소나기로 (2-12 mm) 생식-종실 비대 중

인 겨울 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계속 좋았다. 이에 반하여 이베리아 반도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로 (정상보다 최대 7°C 높은 31-37°C) 겨울 곡물 성숙을 가속화했지만 늦게 발달하고 

있는 밀과 보리의 수확량 전망은 다소 안 좋아졌다. 포르투갈, 스페인, 북해 인근의 북유럽 

일부, 발트해 국가들에서는 정상보다 낮은 강우가 눈에 띄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곳은 지

난 30일간 강우량이 정상 근처 또는 그 이상이어서 기상 조건이 겨울 작물에게 유리하게 개

선되었다.  

￭ 구소련(서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작물 발달이 가속화되었고, 최근에 내린 비가 추가

적으로 내린 소나기와 뇌우와 겹치면서 지역 전반에 수량 전망은 좋게 유지되었다. 주간 평

균 온도는 정상보다 3-6°C 높아서 낮 최고 온도가 30°C 였다 (지역적으로는 35°C). 더위

가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시켰고, 한편 최근 습한 날씨로 토양 수분이 상승하여 생식-종실비

대 중인 겨울밀의 열 내성을 증가시켰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서부와 남부의 수많

은 주요 겨울밀 지대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고, 지역적으로는 강한 소나기와 뇌우가 

있어서 (5-50 mm) 더운 날씨 때문에 늘어난 수분 수요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비는 대체로 중앙 우크라이나를 우회했는데 봄에 비가 많이 와서 (90일 강우량이 정상 또는 

그 이상) 겨울밀의 생식은 진행 상태가 좋거나 우수하다. 이와 비슷하게 영양생장 중인 여

름작물들의 전망은 열에도 불구하고 토양에 수분이 많고 초기 열-내성 발달 단계 중에 있어

서 여전히 양호하다. 

￭ 동아시아: 주초에 북동중국에 내린 강한 소나기로 내린 강우량은 25-100 mm였는데,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최고로 많이 내린 곳들에서는 밭이 침수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어

서 건조한 날씨가 따라오면서 밭은 빠르게 배수되고 있다. 최근 내린 비로 5월 1일부터 시작

해서 북동부 전역의 총 계절강우량은 정상 수치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옥수수, 콩, 벼의 

출현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은 충분하다. 남중국에서는 거의 매일 소나기가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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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0 mm, 최남단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으로 200 mm 이상) 생식 중인 조생벼와 영양생

장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적당-풍부한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 농사철 시작에 필요한 

총강수량은 대체로 작년보다 좋았으나 어떤 지역은 정상보다 약간 낮았다. 먼 북쪽 북중국 

평원은 덥고 건조한 온도로 밀의 성숙을 촉진했다. 한반도는 남북한 경계를 따라 건조가 계

속되고 있고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려서 (10-50 mm) 수분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전역에 소나기가 약하게 내렸다 (25 mm 이하)

￭ 호주: 가뭄이 휩쓸고 있는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소나기가 너무 적게 와

서 (대체로 1-3 mm) 최근에 심은 밀과 기타 겨울 작물에게 무시해도 좋을 만큼만 토양 수

분을 증가시켰다. 아직 재배 초기이게는 하지만 건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겨울 작물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은 작년 수확량이 재난 수준이었던 

기억 탓이 크다.  반면에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남부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

리고 있어서 (5-25 mm, 지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겨울 작물의 상태를 끌어올렸다. 최

근 내린 강우가 밀, 보리, 캐놀라의 발아와 출현을 촉진시켰지만 그 지역이 장기간의 가뭄

에서 계속 회복되고 재배철 초기의 수확량 전망이 계속 유지되려면 상당한 양의 비가 추가

로 내려야 할 것이다. 밀 벨트 내의 다른 지역들 중에서 서호주는 날씨가 건조하여 겨울 곡

물과 유지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이 줄어들었다. 표토 수분 부족으로 초기의 작물 성장

이 지체되었고 많은 곳에서는 파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밀, 보리, 캐놀라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고 추가 파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비가 곧 와야 한다. 호주 서부와 남부는 평

균 온도가 정상 근처였고 동부는 정상보다 최대 2°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지난 주 지역적으로 심한 비가 내린 후에 날씨가 건조해져서 여름작물 수확

이 재개되었다. 거의 모든 주요 생산 지역은 10 mm 이하를 기록했고 대부분의 장소가 5 

mm 이하로 보고되었다. 계절적으로 온화한 날씨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 평균온도가 정상

에서 1°C 이내)는 건조를 동반했고, 낮 최고온도는 중앙 생산 지역 (라 팜파, 부에노스 아

이레스, 코르도바 인근 장소들, 산타 페, 엔트레 리오스)에서는 섭씨 10도 대 위쪽이었고, 먼 

북쪽에서는 20도 대 중간에서 위쪽에 있었다. 밤 최저온도는 먼 남쪽과 북서 농업 지대에서  

결빙 이하로 떨어졌지만 늦은 농사철이라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아

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은 5월 30일 현재 각각 55%, 88% 수확되었고 밀 파종

은 진척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 수준의 통계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 브라질: 남부의 핵심 생산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대체로 미성숙한 옥수수에 좋은 조건을 

유지시켜주었다. ‘마토 그로소 도술’의 남쪽 구역과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총 25-50 mm의 비가 내렸는데 파라나와 산타 카타리

나의 중앙 구역에 강한 비가 집중해서 내렸다 (100 mm 이상).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 밤 

최저 온도는 10°C 이하로 떨어졌지만 온도는 결빙보다는 높게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로 심은 옥수수는 5월 27일 현재 5% 수확되었고 나머지 90%가 종실 비대 또는 



성숙 단계에 있다. 한편 밀은 65% 파종되었다. 반면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넓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낮 최고 온도가 지점에 따라 섭씨 30도 대 중반

에서 상반에 도달하고 있음) 계속되었다. 계절적으로 건조한 조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역

들에는 핵심적인 옥수수와 목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고이아스와 토칸틴스를 지나서). 한편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의 사

탕수수와 커피 지역은 계절적인 건조가 이른 수확에 유리한 것으로 보였다. 

  

                                                        


